
3-21-2010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25:1-22 

본문: 누가복음 14:25-33 

제목: 계산해 보았는가? 

     예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큰 무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오늘날도 그때처럼 큰 무리들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며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제자훈련을 하며 어떤 사람들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며 집사도 

되기도 하며 선교사로 안수받고 선교현장으로 나가기도 한다.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우선 먼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냉정한 말씀을 하신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어떻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따라오라 하시니,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과연 누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또 갑자기 주님께서는 망루를 세우려는 사람의 예와 전쟁을 

하러 나가는 왕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망루를 세우려는 사람은 

마땅히 완공하기 까지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전쟁에 나가는 왕도 자신의 군사의 수와 적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오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마땅히 해야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망루를 세우려는 사람과 전쟁에 나가는 왕의 예를 

드심으로써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심에 틀림없는 것이다. 

 

     세상 종교인들도 자신의 종교를 시작한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기 위하여 가족을 버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머리까지 

삭발하고 산 속으로 들어가서 속세와 인연을 끊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떠나 오직 

그 사람을 따라가야 제자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절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는가? 

 

     세상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길은 고작해야 이생의 삶 

동안만 그를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영원까지 

따라가야 하는 길인데 어찌 계산도 해보지 않고 섣불리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 가족들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주 깊이 계산해 

보아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주님과 어떤 누구와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같은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우리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을 수 있겠는가? 아버지나 어머니도,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들은 물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위해 

죽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그분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상대적으로 볼 

때 가족을 포함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연유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큰 무리를 향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눅 14:33)고 말씀하셨으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마 16:24-25)고 

말씀하셨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버리고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버린다. 또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하여 몸을 불사르기도 한다. 그들로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나라이며 귀중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송두리째 마귀에게 내어주신 바 되어 인류 역사 육천 년 

동안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셨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신 것이다. 그후에 그분께서는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영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사망도 슬픔도 

저주도 없는 하늘과 땅으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떠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릐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듯이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고전 15:35-44) 

 

     그렇다! 우리는 내일이 아닌 지금 계산을 잘 해보아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얼마나 갈지, 또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지를 말이다. 지금부터 이천칠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년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사 40:6-8) 

 

     사람들의 계획은 고작해야 목에 호흡이 있는 동안만 계속될 

수 있으며 호흡이 끊어지면 완성도 못하고 갑자기 중단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서는 것이다. 어떤 망루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는가? 하나님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가늠해 보았는가? 만용을 부리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되도록 빨리 내 자신의 망루를 세우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세월 붙잡지 말고 하나님과 화친하여 영원한 

축복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3-21-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25:1-22 

Main scripture: Luke 14:25-33 

Subject: Have you ever counted? 

 

     There is a very important message in the word that Jesus spoke 

toward great multitude of people following him. Nowadays, as the 

time of Jesus, multitude of people gathers together in the churches 

to worship the Lord, and to minister to the Lord, and to participate 

in various programs such as discipleship; some of them are 

ordained as pastors, elders and deacons; some of them go to the 

world as missionaries. Jesus was talking about the qualification of 

the disciples.  

 

     First of all, he is speaking very straight forward and strict 

saying, he cannot be his disciple, unless hate his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ethren, and sisters, and even his own 

life. How come he could ask to hate the closed family members, 

even though he asked to love even enemy? He even asks to carry 

his own cross; who can follow him to be disciple?  

 

    Jesus spoke of the parables of the builder of tower, and the king 

who is going to make war. It is natural that the builder of tower is 

supposed to count the cost to finish the project; and also the king 

has to count the number of soldier for both parties to figure out the 

probability of victory. To be his disciple, he is asking to be so 

much considerate as the builder of tower and the king to the war. 

 

     We hear of many people who follow the founder of their 

religion even departing families, giving up marriage, having their 

hair shaved; and they hide themselves in the mountains to be 

separated from the world.  To follow a great man to be his 

disciples, people are willing to deny themselves, and leave their 

family members; then Jesus, who is not an man but God is not 

asking us too much to be  his disciples.  

 

     The way to follow the leader of secular religion is really limited 

to current life period, but Lord Jesus shall lead us to the eternity. 

So no one can say so easily to follow him without counting 

seriously. It is very necessary for us to meditate the reason why 

Lord Jesus asked them to hate their family as well as their own life 

to follow him. We have to count the value of his disciple compared 

to sacrifice for the sake of it.  

 

     How dare someone can be compared with Jesus? He forsake his 

life for the miserable sinners like us. Who is willing to die for the 

sinners like us? Who else is willing to die for us in the world, even 

father, mother, wife,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even we cannot 

die for ourselves either. In other word, our love toward the family 

members is as hatred compared to the love that we have to do unto 

him. Human love is as hatred compared to the love of God.  

Therefore, Jesus spoke to the crowd following him saying,
“33

So 

likewise, whosoever he be of you that forsaketh not all that he 

hath, he cannot be my disciple.”(Luke 14:33)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25

For whosoever will save his life shall lose it: and 

whosoever will lose his life for my sake shall find it.”(Matt. 

16:24-25)  

 

        Even in the world, someone is willing to forsake his family, 

and even his own life for his country. Someone tries to burn 

himself for the sake of the human right; for they think that their 

nation is the most valuable thing in their life. God made a great 

plan to restore the kingdom of God in heaven and earth to stretch 

his hand to give mercy toward men struggling in the midst of sins, 

curses, and death for six thousand years because of the Devil that 

had taken the world over bringing the sin.  

 

     First of all, he had to solve the problem of sin that was the 

origin root of all the problems to make his will be done. God had 

t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according to his righteousness; so 

he died for our sins shedding his blood to redeem us of sins by 

sending his only begotten Son in the likeness of man.  Finall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to overcome the power of death. He is 

willing to give the life eternal through his Spirit, and bring them 

into his kingdom of life that receives him as the Lord and Saviour 

with sincere repentance. In other word, he wants to restore the 

heaven and the earth wherein no death, and sorrow, and curses 

again at all. He is still calling his disciples that want to participate 

in his great ministry.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resurrection of the saints: 

  “ 
35

But some man will say, How are the dead raised up? and 

with what body do they come?  
36

Thou fool, that which thou 

sowest is not quickened, except it die: 
37

And that which thou 

sowest, thou sowest not that body that shall be, but bare grain, 

it may chance of wheat, or of some other grain: 
38

But God 

giveth it a body as it hath pleased him, and to every seed his 

own body. 
39

All flesh is not the same flesh: but there is one kind 

of flesh of men, another flesh of beasts, another of fishes, and 

another of birds.  
40

There are also celestial bodies, and bodies 

terrestrial: but the glory of the celestial is one, and the glory of 

the terrestrial is another. 
41

There is one glory of the sun, and 

another glory of the moon, and another glory of the stars: for 

one star differeth from another star in glory. 
42

So also i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It is sown in corruption; it is raised in 

incorruption:  
43

It is sown in dishonour; it is raised in glory: it 

is sown in weakness; it is raised in power: 
44

It is sown a natural 

body; it is raised a spiritual body. There is a natural body, and 

there is a spiritual body. “(1Cor. 15:35-44) 

 

     Yes! We have to count seriously right now not tomorrow; how 

long are we going to follow him? And we have to ask ourselves 

whether we could beat him or not? God asked prophet Isaiah to cry 

as this: 

“All flesh is grass, and all the goodliness thereof is as the 

flower of the field: 
7
The grass withereth, the flower fadeth: 

because the spirit of the LORD bloweth upon it: surely the 

people is grass.  
8
The grass withereth, the flower fadeth: but 

the word of our God shall stand for ever. “(Isa. 40:6-8) 

 

     Man’s plan only can be continued until his breath of nose is 

ended. Nothing can be completely done, and stopped all of sudden 

at his death. But the work of the Lord endures forever. What kind 

of tower are we to build? Have you ever count the number of 

soldier to beat him?  It is the right time for us to be wise forsaking 

our foolishness.  What about giving up our own plan to build our 

own towers, and participating in the plan of God?  The world and 

the lust therein shall pass by; what about not hold the time passing 

by, but making peace with God to be blessed forever? Hallelujah!    


